
민쌤: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사뿐사뿐 민쌤입니다.

유쌤: 안녕하세요? 퐁당퐁당 유쌤입니다.

민쌤: 유 선생님, 지난주에 무척 더웠는데 건강하게 지내셨어요?

유쌤: 네, 정말 더웠지요. 아침부터 온도가 올라가서 한낮에 105도가 넘었어요. 민 선생님도

더워서 산책하기 어려우셨겠네요.

민쌤: 맞아요. 어제는 바깥에 나갈 엄두도 못 냈어요.

유쌤: 오늘 새벽에 천둥 번개까지 치고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.

민쌤: 어, 선생님 동네도 그랬군요. 구름이 무겁게 덮은 데다 비까지 쏟아지니까 꼭 한국 한여름

날씨 같더라고요.

유쌤: 어, 저도 한국 장마철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.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씨 정말

좋아하는데,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건 드문 일이죠.

민쌤: 네, 캘리포니아와 달리 한국은 여름마다 비가 한 달 정도 내리는데 장마라고 하지요.

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날씨예요.

유쌤: 맞아요.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고 햇빛도 볼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면

사람들 마음도 무겁고 생활하기 불편하지요.

민쌤: 올여름에는 장마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비의 양이 엄청 많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

많다고 해요.

유쌤: 그러게요.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던데요.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분들 마음에도 햇빛

비치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

민쌤: 정말 그래요. 한 달 정도의 장마가 그치면 무척 뜨거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지요?

유쌤: 네, 장마 그치고 난 뒤에는 숨이 막히게 덥잖아요.

민쌤: 장마 때 내린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밤에는 정말 무더워요.

유쌤: 네, 그런 더위를 ‘가마솥 더위’라고도 하지요.

민쌤: 맞아요. 가마솥은 한국 전통집인 한옥의 부엌에서 밥 지을 때 쓰던 아주 무거운 냄비예요.

많은 식구들의 밥을 하기 위해 솥이 무척 컸거든요. 불을 때는 가마 위에 올려 놓고 조리를 하기

때문에 가마솥이라고 해요.

유쌤: 밑에서는 불로 끓이고 위에서는 무거운 뚜껑으로 누르니 솥 안은 너무너무 뜨겁겠죠?

그래서 숨막히게 더운 한국의 여름 더위를 가마솥 더위라고 하나 봐요.

민쌤: 네. 또 다른 말로 ‘찜통 더위’라고도 하지요. 찜통은 뜨거운 김으로 음식을 찌는 기구예요.

그러니까 찜통 더위가 무슨 뜻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?

유쌤: 찜통이나 가마솥이나 습도 높은 무더운 한국의 여름 날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. 여름

내내 메마르고 뜨거운 캘리포니아 더위와는 아주 다르지요.

민쌤: 네~ 이렇게 무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 10월 정도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게 실감 나요.



유쌤: 그렇죠. 가을이 오면 바람도 서늘해지고, 산과 거리의 나무들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

정말 아름답죠.

민쌤: 가을에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네요.

유쌤: 아, 저도요. 아이들 어릴 땐 저도 여름 방학 때 한국에 자주 가곤 했는데, 장마 기간에

걸리면 여행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.

민쌤: 맞아요. 청취자 여러분도 여름에 한국을 여행하실 계획이라면 장마철이 언제인지 꼭

확인해 보세요. 그럼 오늘 기억해야 할 주요 단어를 골라 볼까요?

유쌤: 네, 오늘은 폭우, 습도, 실감, 이렇게 세 단어예요. 폭우, 습도, 실감.

민쌤: 이 단어들의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유쌤: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

민쌤: 안녕히 계세요.

<주요 단어>

1. 폭우: 갑자기 아주 세차게 쏟아지는 비.

- 여행 중에 폭우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

-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부산에 폭우가 내린다고 해요.

2. 습도: 공기 속에 물기가 들어 있는 정도.

-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져요.

- 방 안 습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건강해요.

3. 실감: 실제로 겪는 느낌.

-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어 이제 저도 어른이라는 게 실감 나요.

- 저 배우의 연기는 정말 실감 나요.


